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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2021년 7월 1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과장 주원철(044-201-2211), 사무관 곽병배(2221) / 제공일: 7월 19일(총 1매)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 선진화와 출하자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 중

[ 한겨레 (7.19일) <대법‘서울시 위탁수수료 제한은 적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상 법령으로 정해진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품목별 상한* 내에서 개설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업무규정으로위탁수수료(일정비율, 일정액)를 정할 수 있으며,

＊청과부류 7%, 화훼부류 7%, 수산부류 6%, 약용작물부류 5%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3월 가락시장에서 일정비율

및 일정액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21.7.8)은 위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가락시장에

적용되는 일정비율 및 일정액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서울시의조치가재량권의한계를벗어나지않아적법하다는취지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 물류 선진화와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규격출하 인센티브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도매법인의

물류체계 개선 평가 강화 및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